
‘고영주 불신임’은 MBC 정상화의 역사적 출발점 

방문진은 속히 김장겸 사장을 해임하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오늘 이사회를 열어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했다. 고영주는 이로써 방문
진의 상근 이사장 직을 박탈당한 채 비상근 이사로만 남게 됐다. 그러나 방문진은 오늘 회의에서 고영주
의 이사직 해임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따라서 방문진에 대한 검사 감독 절차
를 마친 방통위는 즉각 고영주를 방문진 이사에서 해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 방문진의 결정은 지난 9년에 걸친 공영방송 장악을 단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다.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은 국가의 정보기관까지 불법으로 동원해 공영방송을 초토화하고 헌법의 가치인 언론 자유를 말살했
다. 방문진은 헌정 질서를 교란한 정권과 결탁해 공영방송 MBC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철저히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 오늘 이사장직에서 쫓겨난 고영주는 적폐 방문진의 수괴로서 MBC 파괴의 
배후이자 공범 노릇을 해왔다. 

방문진은 이제 공정방송 파괴와 노동탄압의 주범인 김장겸 MBC 사장을 조속히 해임해야 한다. 오늘 방
문진은 고영주에 대한 안건 처리와 함께 ‘2016년 MBC 경영평가보고서’도 공식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김장겸 사장이 보도본부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MBC 보도의 총체적 공정성 훼손과 뉴스 사유화, 기자들
에 대한 부당전보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경영평가보고서 채택은 방문진의 법적 책무로 명시돼 있
지만, 고영주를 비롯한 구 여권의 적폐 방문진 이사들은 김장겸을 보호하기 위해 갖은 억지와 궤변으로 
지난 몇 달간 여러 차례 이사회를 파행시키며 채택을 방해했다. 그러나 오늘 이 보고서의 채택으로 김장
겸의 중대 해임 사유가 공식적으로 추가됐다. 

김장겸에 대한 해임 안건은 이미 방문진에 제출돼 있다. 이완기 신임 이사장 등 방문진 이사 5명은 오늘 
회의에서, 오는 8일 혹은 10일에 이사회를 열어 이 안건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총파업 사태가 무려 60
일을 넘긴 MBC의 상황이 매우 긴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광동·권혁철·이인철 등 적폐 이사 3명은 오
는 7일 4박5일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떠날 예정이라고 한다.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 처리를 지연시
키기 위한 ‘방탄 출장’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적폐 이사들의 이같은 망동을 엄중 규탄하며, 거
듭 경고한다. 이 중대한 국면에 비춰 한가하기 짝이 없는 외유성 출장을 당장 취소하고 이사회에 참석하
라. 만약 이들이 외유를 핑계로 끝내 이사회에 불참하더라도, 방문진은 사안의 중대함과 시급성을 감안
해 김장겸 해임안을 반드시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 

새로운 체제로 재편된 방문진은 범죄 피의자 김장겸을 속히 공영방송 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이제 
MBC의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본연의 책무에 엄중
히 임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처리될 때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총파업 
대오를 유지할 것이다. MBC 종사자들은 무너진 공정방송의 기초를 다시 세워 방송의 주인인 국민과 시
청자들께 돌아가는 그 날까지 MBC 재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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